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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뉴스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폭 확대

채원영 연구원

 2012년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60조 1,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조 5,000억 원 증가하

였으며 주택대출과 기타대출1)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주택대출은 전월대비 7,000억 원 증가하여 전월보다 4,000억 원 늘어났는데, 이는 은행들의 고정

금리상품 판매 확대 노력 때문인 것으로 보임. 

 기타대출은 전월대비 8,0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휴가철 자금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2012년 4/4분기 중 예금은행의 가계주택자금 대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가계주택자금 대출수요는 2012년 9월 10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2) 유동화조건부적격

대출3) 취급은행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은행의 가계주택자금에 대한 대출태도는 은행의 양호한 자금사정 등으로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12년 4/4분기 중 예금은행의 가계 기타대출 증가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대출수요 정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신중

한 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2012년 8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외, 한국은행, 10/9)

1) 마이너스통장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주택대출이외의 가계대출.
2) 2012년 말까지 양도세(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100% 면제), 취득세(25~75% 감면) 감면.
3)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조건에 맞춰 국내은행이 2012년 3월부터 판매하는 장기고정금리부 주택담보

대출로 금리가 연 4%대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낮고 2012년 9월부터 지방은행, 수협,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
은행(9개)이 취급할 예정임.


